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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ornament wearing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body satisfaction and body image.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rated to 261 female college 

students in Chungbuk area. Most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ies, especially with weight and lower 

part of their body. Among three factors of body image, they showed a great concern about appearance of body 

itself than body shape management and physical attractiveness. Most female students attempted ear-piercing and 

hair dyeing a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y preferred to wear eanings, necklaces and rings, in the order.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body image. Also,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

ships among body imag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ornament wearing practices.

Key words: body satisfaction（신체 만족도, body image（신체 이미지）,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외모 

관리행동）, ornament wearing practice（장신구 착용）.

I. 서 론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룩하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생존이 

아닌 자기 모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람들 

은 자신의 외모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외 

모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모와 몸매를 가꾸는데 드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사람을 지각하는 첫 번째 단서 중의 하나가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인데、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 

기 스스로 갖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신체 만족도는 

달라지게 되고, 자기 이미지 형성은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Q 대학생들은 중 - 고등학 

교 시절과는 달리 대학생활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활동을 시작하게 되므로 외모를 가꿀 줄 알게 되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고, 

교신저자 E-mail : jmchoi@cbnu.ac.kT
1)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5), p. 41.
2) 전경숙, “신체 만족도와 이상적 신체상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22권 1호 (1998), pp.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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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을 선도하려는 의지와 자기만의 독특함을 창조 

하려고 하며, 패션스타일에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외모 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이나 전반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의복의 사 

회 심리학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

신체 만족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신체 전체 혹 

은 어떤 각 부위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와 불만족 정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신체치수에 가장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幻 따라서 신 

체 만족도는 개 인의 신체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쳐 신 

체 만족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자신의 신체적 매력 

에 대 한 평 가, 체 중조절 등의 몸매 관리행 동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 경우에 

는 신체적인 매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고 자신의 신체 

를 드러내는 의복형을 선호하게 되지만, 자신의 신체 

에 불만족할 경우 여 러 가지 외모관리행 동을 통하여 

이상형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为

최근 대학생들의 의생활 경향을 보면 자기 스스 

로의 판단에 따른 자기 연출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자기 확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매체로서 장신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서구문화와 달리 보수적 인 유교적 신체관이 지배 하 

고 있는 한국에서도 문신이나 피어싱 등의 신체장식 

은 젊음과 축제의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패 

션뿐만 아니라 타 예술영역에까지 표현영역이 확대 

되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6).

따라서 여대생에 있어 외모와 패션을 통해 나타나 

는 자신만의 자기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한 개개인의 만족도와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는 외 

모관리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 만족도와 이 

미지 및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대해서 조사 

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외모관리 및 장 

신구 관련 제품 개발에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한다.

n. 이론적 배경

1. 신체 만족도와 신체 이미지

신체 만족도는 Secord와 Jourard(1953)가 처음으 

로 도입한 개념으로 신체의 각 부위인 머리, 얼굴, 

목, 몸통, 팔, 다리 등의 생김새 및 신체 특징에 관한 

문항과 신체 기능에 대한 문항인 총 46문항으로 구 

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따라서 신체 만족도 

는 개 인이 자기 자신의 신체 전체 혹은 어떤 각 부위 

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와 불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幻, 개인이 이상적이라 생각하 

는 신체치수에 가장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미국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34%가, 여성은 38% 정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에 대한 불 

만족이 높다고 하였으며气 신체 만족도는 연령에 따 

른 차이가 있어 20대 여성은 40대 여성에 비해 체중 

이 적고 허리를 포함한 둘레치수가 적음에도 오히려 

20대 여성이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瑚 또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모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신체가 마른 체형을 원한다고 

하였다⑴ 이는 대부분 청소년기의 여학생에서 급속 

도로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체중이 증가되고, 여기 

3) K. L. Labat and M. R. Delong,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90), pp. 43-48.

4) 추태귀, “신체 만족도에 다른 다차원적 신체 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권 4호 (2002), pp. 376-382.
5) 이은경, 박은순, “신세대 라이프스타일이 신세대의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7권 2호 (1998), pp. 46-61.
6) 이정혜, 김순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표현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권 5호 (2004), pp. 721-736.
7) P. F. Secord and S. M. Jourard,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17 (1953), pp. 343-347.
8) K. L. Labat and M. R. Delong, Op. cit., pp. 43-48.
9) T. F. Cash, B. M. Winstead and L. H. Janda, "Body Image Survey Report: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Vol. 24 (1986), pp. 30-37. '

10) 송경자, 김재숙, “신체 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권 

3/4호, pp. 3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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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지나치게 두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 

로 자신이 이상적인 체형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자신에 대한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복잡하고 다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남녀의 서로 

다른 문화적 인 이상형은 그들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으로 

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의복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 

되어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⑵ 또한, 신체 만족도는 정신건강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성인 초기부터 신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신체변화와 함께 발생하고 신체상의 개념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成

한편, 신체 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정신적 견해이며, 자신에 대한 개인 

적 감정과 태도에 초점을 둔 심리적 경험으로서의 

신체라고 정의하였다⑷ 여대생의 경우, 비만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편안한 의복과 개성을 추구한 반면, 

날씬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패션기능을 추구하여 

신체인지도에 따라 의복을 통한 혜택과 기능추구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듯이% 개인이 자신의 신체 

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은 그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과 유사하다고 하겠다⑹ 즉, 신체 이미지는 인 

간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로서,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느 

낌이나 태도 및 자신의 신체 각 부분과 기능에 대해 

갖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정도를 말하는데,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询 

또한 신체적 매력의 판단에는 미디어와 성역할의 변 

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⑼, 매스미디어나 준 

거집단을 통한 외모와 신체에 대한 비교는 자아존중 

감과 관련이 되며, 외모향상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 

을 위한 노력은 체중조절행동이나 의복사용으로 나 

타난다고 하였다2°). 따라서 여대생의 신체 이미지는 

외모관심, 신체매력, 몸매관리, 운동능력의 4개 하 

위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신체 이미지 하 

위차원 중 외모와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 

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 

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고 성적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2D.

이처럼 신체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그 

시대적 배경에 맞는 사회적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 

어서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사회 

적 상황이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功 대부분 

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해 신체 이미지의 왜곡 정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성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 

적 외모를 좋게 평가하고 자신의 신체매력을 높게 

평가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부정적으 

로 왜곡한 사람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23).

11) 이순원,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1993), pp. 448-458.
12)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1990).
13) 서화숙, 송정아,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 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3호 (2004) pp. 

329-335.
14) S. Fisher,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Body Image. Hillsid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1986).
15) Y. H. Kwon and E. S. Parham, “Effects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 No. 4 (1994), pp. 16-21.
16) P. F. Secord and S. M. Jourard, Op. cit., pp. 343-347.
17) 정명선,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권 3호 (2003), pp. 165-180.
18) S. J. Lennon and N. A. Rudd,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Vol. 23 (1994), pp. 94-117.
19) R. J. Freedman, "Reflections on Beauty, as It relates to Health in Adolescent Females," Women and Health Vol. 9 (1984), 

pp. 29-45.
20) 심정은,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 만족도를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12.
21)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다차원적신체 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2000) pp. 

358-365.
22) 전경숙, Op. cit., pp.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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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 

는 신체적 특성으로 체격, 얼굴 모습, 의복, 화장, 안 

경과 같은 액세서리, 건강 상태, 체취 등을 포함하며, 

외모관리행동이란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꺼

청소년기는 사회성의 발달로 사회적 활동이나 대 

인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신체 

와 용모에 큰 관심을 가지며성형수술을 통하여 

신체의 변형을 원하는 여성들은 신체적 기능보다는 

신체적 인 외모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况). 또한, 노년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 적극적 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 하여 타인 과 접 

촉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발전 

한다고 하였으며气 성에 관계없이 노인들은 사회활 

동을 많이 하고 생활에 만족할수록 의복에 대한 관 

심이 높다고 하였다弱 따라서 외모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관 

심 이 크게 늘어 남에 따라 외 모관리행 동도 다양해 지 

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타인에게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보여주게 되며, 이러한 외모향상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그 이미지를 내 

면화 시키려 노력한다. 미에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으로 나뉘는데, 내적인 면에 비해 외적인 면은 다 

른 사람들에게 보여 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 

을 비교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외모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게 된다功. 

다시 말하면 외적인 외모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 

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체중 조절을 많 

이 하여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 위주의 의복 착용, 심리적 의존성, 유니섹스 의 

복 착용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期

한편, 외 모에 대 한 관심 이 많아질수록 미 용성 형수 

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고, 미용 

성형수술 대상자들은 질병, 기형, 외상 등의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갖지 않으나, 신체 외모에 대해 불 

만과 자신의 신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문제 

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印 또한, 신체 만족도, 성취 

욕구,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과시 및 지 배욕구가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32), 20대 여성의 일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살펴 

보면 체중조절행동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화장과 염색, 전문피부관리, 미용성형수술 순으 

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20대 여성 소비자들 

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경험하 

고 있었으며, 최근 우리 사회 • 문화에 외모지상주의 

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 

였다% 현대 서구사회의 이상적 여성미의 기준은 날 

씬함, 매력, 체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공통된 테 

마는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이라고 하였으며34), 외모가 

친구 및 이성과의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 

23) 흥금희,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 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권 

2호 (2006), pp. 348-357.
24) H. Goffman, Identity Kits, in M. E. Roach & J. B. Eiche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5), p. 246.
25) 김양진, 강혜원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권 2호 

(1992), pp. 197-211.
26) 이경희,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1), pp. 1-4.
27) R. W. Davis, "The Relationship of Social Prefer Ability to Self-Concept in an Aged Population,M Journal of Gerontology Vol.

17 (1992), pp. 431-436.
28) 김재숙, 이혜숙, “노인의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2권 1호 (1989), pp. 1-15.
29) 임숙자, 바디 이미지: 발전, 일탈 변화, (서울: 교문사, 2000).
30) 고애란, 김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 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권 4호 

(1996), pp. 667-681.
31) 이경희, Op. cit., p. 2.
32) 전경란, 이명희,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3호 (2002), pp. 1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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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외모관리행동 

은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한 불만족이 의복의 불만족 

으로 느껴져서 체중조절행동이나 다른 외모관리행동 

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였다处 또한, 대다수 여성들 

은 피부 관리와 기능성 속옷의 착용 등 신체를 변형 

시키지 않고 외모를 가꾸는 외모관리행동을 주로 하 

며, 염색, 시력교정수술 등도 하고 있으며36), 여고생 

의 신체 이미지는 체중조절과 외모관심 요인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辺

최근 신세대 개념으로 불리 우는 대학생들의 의 

생활 경향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기 연출 

이 우선시 되면서 장신구는 외모에 대한 자기 확신 

감과 안정 감을 주는 중요한 매체로서 장신구의 활용 

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州 대학생에 있어서 장 

신구 착용을 설명해 주는 변수는 성별, 학년, 소속대 

학이었고, 장신구 구입 시 여학생은 디자인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남학생은 신발, 시계, 모자 등 실용 

적인 장신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내었다39). 

또한, 여중 • 고생은 핸드폰과 호출기, 장신구를 가 

장 갖고 싶어 했고, 다음으로 선글라스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의복행동에 따라 소유하고 싶은 장신구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制

m.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신체 이미지는 어 

떠 한가?

둘째,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및 장신구 착용은 

어떠한가?

셋째,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는 그들의 외모 

관리행동 및 장신구 착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2006년 4월 중순에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문을 수정 • 보완하여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을 제외한 26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표 1〉과 같으 

며, 신체적 특성은〈표 2〉와 같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4"4司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선다형과 기입형으로 구성되 

었으며, 신체 이미지와 만족도 측정 문항은 5점 리커 

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33) 김선희,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권 

5호 (2003), pp. 99-108.
34) N. A. Rudd and S. J. Lennon,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8 No. 3 (2000), pp. 152-162.
35) 서화숙, 송정아, Op. cit., pp. 329-335.
36) 김재숙, 이미숙, 김은정, 이혜원, “신체 이미지가 체중조절 및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생활과학 

연구지 12권 (2000), pp. 20-36.
37) 김정애, 김용숙, “여고생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권 1호 (2002), pp. 

55-73.
38) 이은경, 박은순, Op. cit., pp. 46-61.
39) 이은희, 전경란,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관한 연구: K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0권 1호 

(2001), pp. 113-126,
40) 최은영, 전경란, “청소년기 장신구 착장에 관한 연구: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9권 

1호 (2001), pp. 137-152,
41) 홍금희, Op. cit., pp. 348-357.
42) 서화숙, 송정아, Op. cit., pp. 329-335.
43) 최은영, 전경란, Op. cit., pp. 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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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계

연령

18〜 19세 107(29.5)

261

(10。)

20 〜21 세 111(42.5)

22 〜23세 31(11.9)

24 〜 25 세 12( 4.6)

전공 

계열

인문사회 104(40.2)

259

(100)

자연/공학/농학 64(24.8)

생활과학 11( 4.2)

예술체육 43(16.5)

의학/약학/수의학/보건 37(14.3)

이성

친구

있음 107(41.6) 257
(100)없음 150(58.4)

가정의 

평균 

월수입

100만원 미만 36(14.8)

243 
(10。)

100〜200만원 미만 48(19.8)

200〜300만원 미만 93(38.3)

300~400만원 미만 40(16.5)

40師만원 이상 26(10.7)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38(15.1)

252 
(100)

10〜20만원 미만 104(41.3)

20〜30만원 미만 66(26.2)

30〜40만원 미만 31(12.3)

40만원 이상 13( 5.2)

문항 내용에 대해 긍정적（매우 만족）임을 의미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매우 불만족）임을 의미한 

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경험 유무와 장신구 소유 

는 이분형으로, 장신구 착용 정도는 4점 리커트형으 

로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설 

문문항의 특성에 따라 빈도분석（빈도, %）과 기술통 

겨〕（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였고, 신체 이미지는 주 

성분분석과 직교회전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 및 외모 

관리행동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est 또는

〈표 2〉조사대상의 신체적 특성

구분 빈도（%）

신장 (cm)

155 이하 19( 7.3)

156-160 89( 34.1)

161〜165 85( 32.5)

166-170 54( 20.7)

171 이상 14( 5.4)

계 261(100.0)

체중 (kg)

45 이하 43( 16.5)

46 〜50 90( 34.5)

51-55 71( 27.2)

56~60 34( 13.0)

61 이상 23( 8.8)

계 261(100.0)

체형

(Rohrer Index)44-1

수척체형 135( 51.7)

보통체형 117( 44.8)

비 만체 형 9( 3.4)

계 261(100.0)

44） 이순원, 김구자, 남윤자, 노희숙, 정명숙, 최경미, 최유경, 의복체형학, （서울: 교학연구사, 2000）, p. 95.

兄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신체 만족도와 이 

미지 및 장신구 착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 

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

1） 신체 만족도

（1） 신체 부위별 만족도 차이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신장, 체중을 포함한 신체 

7부위에 대해서 5점 척도（1점은 매우 불만족, 5점은 

매우 만족）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에 나 

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평균 3점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신체에 대해 그저 그렇거 

나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체중（평 

균 2.30）과 하반신（평균 2.37）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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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대생의 신체 부위에 따른 만족도

구분 M(SD)

신장 2.76(1.04)

체중 2.30(0.94)

얼굴 2.83(0.78)

눈 2.96(0.96)

피부 2.78(0.96)

코 2.78(0.90)

상반신 2.63(0.84)

하반신 2.37(0.87)

전신 2.56(0.84)

신장과 체중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 

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만 

족도는 다소 낮아 불만족한 편이며, 특히 하체와 체중 

에 대하여 가장 불만족하였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2） 체형별 신장과 체중에 대한 만족도

여대생의 체형별 신장과 체중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4〉와 같이 체중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만체형은 가장 체중에 대한 불만족도 

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보통체형, 수척체 

형의 순서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들은 비만체형에 가까울수록 체중에 대한 불 

만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

〈표 4> 체형별 신장과 체중에 대한 만족도

**><0.001.

구분 체형 M(SD) 7값

신장만족도

수척형 (n=135) 2.87(1.01)

0.33
보통 형 (n=116) 2.77(1.09)

비만형（I户9） 2.89(1.16)

전처〕（n=260） 2.83(1.05)

체중만족도

수척형 (n=135) 2.79(0.88)c

34.25***
보통형 （护116） 1.99(0.79)b

비만형 （nF） 1.44(0.72)a

전체 (n=260) 2.39(0.94)

기서 수척체형도 체중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마른 여성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마른 체형을 지향 

하였다는 연구결과46,4가와 일치하였다.

（3） 체형별 신체 부위에 따른 만족도

〈표 5〉는 체형별 신체 부위에 따른 만족도를 분 

석한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눈, 하반신, 전 

신에서 체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눈에서는 

비만체형（평균 2.48）보다 수척체형과 보통체형（평균 

3.07）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신에서는

〈표 5> 체형에 따른 신체 부위별 만족도

”0.05, **"0.001.

구분
처】 형

(Rohrer Index)
M(SD) /깞

얼굴

수척형 (n=135) 2.90(0.82)

0.32보통형 (n=116) 2.91(0.79)

비만형（1产9） 2.76(0.83)

눈

수척형 (n=135) 3.07(0.94)b

3.56*보통 형 （n늬 16） 3.07(0.97)b

비만형 （冋） 2.48( 1.03)a

피부

수척형 (n=135) 2.86(1.04)

0.32보통형 （『116） 2.74(0.93)

비만형 （i『9） 2.86(1.01)

코

수척형 (n=135) 2.98(0.89)

0.81보통형 (n=116) 2.82(0.90)

비만형 （护） 2.67(1.01)

상반신

수척형 (n=135) 2.76(0.95)

0.58보통형 (n=116) 2.72(0.82)

비만형 （n=9） 2.52(0.81)

하반신

수척형 (n=135) 2.88(0.91)b

7.96***보통 형 (n=116) 2.36(0.89)ab

비만형 （n=9） 2.05(0.74)a

전신

수척형 (n=135) 3.00(0.88)c
8 33***보통형 (n=116) 2.60(0.84)b

비만형 （n=9） 1 2.10(0.76)a

-311 -

45) 추태귀, Op. ciL, pp. 376-382.
46) 이순원, 정재은, Op. cit., pp. 448458.
47) 김선희, Op. cit., pp. 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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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척체형（평균 2.88）이 보통체형（평균 2.36）과 비만체 

형（평균 2.05）에 비해 하반신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신 만족도도 보통체형（평균 2.60） 

과 비만체형（평균 2.10）에 비해 수척체형（평균 3.00） 

이 다른 체형보다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신체 이미지

（1） 요인분석 결과
신체 이미지 문항을 주성분 분석법과 직교회전방 

식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 이상인 것과 요인 부하량 

이 0.4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분석결과는〈표 

6〉과 같다.

요인 1은 다른 사람에게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련 

된 문항으로서，외모 지향으로 명명하였고, 총 변량 

의 34,51%（고유치 =4.14）를 설명하여 신체 이미지에 

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신뢰 

도는 Cronbach's a =0.83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날

〈표 6> 신체 이미지 요인분석결과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 복식문화연구

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고 체중을 줄이려 노력하 

는 것, 즉, 몸매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 

형 관리'라고 명명하였고, 총 변량의 18.74%（고유치 

=2.25）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헜 =0.84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자신이 스스로 신체에 대해 만 

족하며 성적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문항으로 '신체 자 

신감，으로 명명하였다. 신체 자신감 요인은 총 변량의 

8.36%（고유치니.00）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0.40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체 이미지 

를 구성하는 3요인의 총 설명력은 61.61%로 나타났 

고 신뢰도는 Cronbach's a =0.79로 나타내었다.

이들 신체 이미지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외 

모 지향요인의 평균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여 

대생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체형 관리나 신체 자 

신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⑶와 

는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20대와 40대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49）에서 신체 이미지는 외모관심이나 신 

체매력 요인보다는 체중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48) 추태귀, Op. cit„ pp. 376-382.
49) 송경자, 김재숙, Op. cit., pp. 391-402.

요인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도

（。）
평균

모
 
향
 

외
 지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0.747

4.14 34.51 0.83 3.85

내가 항상 멋지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0.733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0.710

내 차림새가 적절하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0.617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0.606

체형

관리

나는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걱정한다. 0.667

2.25 18.74 0.84 3,12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을 줄이려고 엄격하게 식사 제 한을 한 

적이 있다.
0.617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찔까봐 걱정한다. 0.580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0.577

신체 

자신감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0.855

1.00 8.36 0.40 3,11난 옷을 입지 않았을 때의 내 몸매가 마음에 든다. 0.449

나는 성적 매력이 있다. 0.429

계 61.61 0.79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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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형별 신체 이미지 차이

여대생의 체형별 신체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한 결과는〈표 7〉과 같이 나타났 

다. 신체 이미지 요인 중 체형 관리와 신체 자신감에 

서는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보통체 

형과 비만체형의 여대생이 수척체형에 비해 체형 관 

리를 더 중요시하였으며, 수척체형은 보통체형과 비 

만체형에 비해 신체 자신감에 대한 이미지를 더 중 

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른체형의 

여대생일수록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크고 체형 관리 

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외모관리행동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서 하는 외모관리행동으로 성형수술, 피어싱, 머리염 

색, 향수 사용 및 화장 행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여대생의 성형수술 여부를 살펴보면(표 8), 

조사대상의 14.9%가 성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 

수술을 한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 

이 성형한 부위는 쌍꺼풀을 포함한 눈인 것으로 나

〈표 7> 체형별 신체 이미지 차이

*pV0・05, ***pV).00L

구분 체형 M(SD) /값

외모 지향

수척형 (n=135) 3.90(0.63)

0.41보통형 (n=117) 3.80(0.65)

비만형 (n= 9) 3.72(0.45)

체형 관리

수척형 (『135) 2.83(097)a

12.54***보통형 (正=117) 3.41(0.92)b

비만형 (n= 9) 3.61(0.95)b

신체 자신감

수척형 (n=135) 3.22(0.61)b

4.60*보통형 (n=117) 2.99(0.64)a

비만형 (护 9) 2.88(0.57)a

〈표 8> 성형수술 여부

50) 김선회, Op. cit., pp, 99-108.

구분 N(%)

성형수술

유 39(14.9)
무 222(85.1)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구洵에서 32.1%가 쌍꺼풀 수술을 하였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학생 신분인 여대생에 대하여 조사를 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피어싱 부위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표 9), 귀(94.66%), 코(2.7%), 배꼽(1.9%), 입술 

(0.4%)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여대생 

의 94.6%가 귀를 피어싱한 것으로 나타나서, 귀 피어 

싱은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하는 외모관리행동인 것 

을 보여주었다.

대학생들의 헤어 염색 여부와 향수 사용 경험 여 

부를 조사한 결과는〈표 10〉에 나타내었다. 헤어 염 

색은 조사대상자인 여대생의 743%가 경험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염색을 하지 않은 여대생은 25.7% 

로 나타났다. 따라서 헤어 염색은 대부분의 여학생들 

이 경험하는 외모관리행동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향수는 조사대상자인 여대생의 54,4%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45.6%가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의 과반수 

정도는 향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대생의 화장 행동을 조사한 결과는〈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여대생의 5L9%는 메이

〈표 9> 피어싱 부위

구분 N(%)

피어싱 

부위

귀 247(94.6)

코 7( 2.7)

입술 1( 0.4)

배꼽 5( 1.9)

하지 않음 14( 5.4)

〈표 10> 헤어 염색과 향수 사용 경험 여부

구분 N(%)

헤어 염색

0 194(74.3)
무 67(25.7)

향수 사용

유 142(54.4)
무 1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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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화장 행동 여부

구분 N(%)
스킨 +로션 30(11.5)

스킨메 이 크업 베 이 스/화운데 이 션까지 135(51.9)
아이샤도우+립스틱까지 95(36.6)

크업베 이스 또는 화운데이션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36.6%는 아이새도우와 립스틱의 색조화장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킨과 로션 

만을 바른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11.5%로 조사되었 

다.

3. 장신구 소유와 착용

여대생들은 어떠한 장신구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표 12〉와 같다. 여대생들 

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헤어핀, 시계, 팔찌, 헤어밴 

드, 브롯찌, 발찌 순서로 장신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신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219명(83.9%), 목걸이는 175 

명(67.0%)이었으며, 반지는 149명(57.1%)이 소유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헤어핀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3명(54.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3대 장신구는 귀걸이, 목 

걸이, 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장신구 중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장 

신구는 조사대상의 75.0%가 귀걸이라고 응답하였는

〈표 12> 장신구 종류별 소유정도

구분 N(%)

귀걸이 219(83.9)

목걸이 175(67.0)

반지 149(57.1)

시계 133(51.0)

헤어핀 143(54.8)

브롯찌 29(11.1)

팔찌 95(36.4)

발찌 24( 9.2)

헤어밴드 91(34.9)

〈표 13〉장신구 종류별 착용빈도

구분 N(%)

귀걸이

항상 착용 175(67.0)

자주 착용 24( 9.2)
가끔 착용 20( 7.7)
착용하지 않음 42(16.1)

목걸이

항상 착용 109(41.8)

자주 착용 47(18.0)

가끔 착용 19( 7.3)
착용하지 않음 86(33.0)

반지

항상 착용 104(39.8)

자주 착용 28(10.7)
가끔 착용 17( 6.5)
착용하지 않음 112(42.9)

데, 귀걸이는 1개부터 최고 50개까지 소유하고 있다 

고 응답하여 여대생은 평균 13.9개를 소유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여대생이 가장 많이 소 

유하고 있는 장신구인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어느 

정도 착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표 13〉과 같다. 

귀걸이의 착용빈도를 보면,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7.0%, 자주 착용이 9,2%로 나타나서 76,2% 

의 여대생은 거의 매일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걸이는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학 

생이 41.8%이었고, 반지는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9.8%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인 청주지역 여대생들은 소유하 

고 있는 순서인 귀걸이, 목걸이, 반지의 순으로 착용 

빈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 및 외모관리행동과 장신 

구 착용과의 관계

1)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와의 관련성

신체 만족도와 신체 이미지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대생의 신체 만족 

도와 신체 이미지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즉, 신체 이미지 중에서 외모 지향은 체중 및 전신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체형 관리는 체중,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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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신체 만족도와 신체 이미지간의 상관계수

:사& 이미지 
신체 만출로*、、 외모 지향 체형 관리

신체 

자신감

신장 -0.07 0.04 0.10

체중 -0.12* -0.47** 0.13*

얼굴 -0.01 -0.10 0.21**

눈 0.04 — 0.07 0.10

피부 -0.01 -0.04 0.17**

코 -0.07 -0.11* 0.12*

상반신 -0.06 -0.16** 0.18**

하반신 -0.09 -0.21** 0.09

전신 -0.11* -0.29** 0.12*

*pv0.05, *W・°L

상반신, 하반신, 전신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 

며, 신체 자신감은 체중 얼굴, 피부, 코, 상반신, 전신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외모와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대생은 신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우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신체 만족도, 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외모 관리 경험 유무에 따른 신체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 이미지 하위 요인은 외 

모관리행동 중 피어싱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5). 즉, 체형 관리에 대한 이미지를 중요시 

하는 여대생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 

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신체 자신감이 더 높은 여대생 

은 향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 자 

신감이 높은 경우 헤어 염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신체 자신감이 높을수록 

색조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 

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체형 관리를 중시하며 신체 자신 

감을 추구하는 여대생의 경우 외모관리행동을 더 경 

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연구결과洵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15〉신체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신체 이미지

외 모관리 행 동 〜
외모 지향 체형 관리 신체 자신감

성형수술

유 (n= 39) 4.02(0.65) 3.41(0.97) 3.28(0.57)

무 (n=222) 3.82(0.63) 3.06(0.98) 3.07(0.64)

△값 1.80 2.03* 0.83

피어싱

유 (n=247) 3.85(0.61) 3.12(0.97) 3.11(0,63)

무 (n= 14) 3.71(0.91) 2.98(1.23) 3.02(0.67)

f값 0.82 0.54 0.52

향수 사용

유 (n=142) 3.94(0.61) 3.19(0.97) 3.24(0.63)

무 (n=l 19) 3.74(0.64) 3.03(0.98) 2.94(0.60)

△값 2.58** 1.34 3.78***

헤어 염색

유3=194) 3.87(0.64) 3.16(0.95) 3.17(0.64)

무 (护 67) 3.77(0.63) 2.99(0.99) 2.92(0.58)

£값 1.21 1.18 2.70**

화장 행동

기초화장 (n=165) 3.78(0.65) 3.01(1.00) 3.07(0.64)

색조화장(n= 95) 3.97(0.58) 3.3 (0.93) 3.17(0.62)

값 -2.25* — 2.38** -1.22

더切＜0.05, **p〈0.01, ***p〈0.001.

51) 김선희, Op. cit., pp. 99-108.

-315



112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 복식문화연구

3)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 및 장신구 착용과의 

관계

신체 만족도와 장신구 착용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 이미지와 장신구 착용 

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표 16), 외모 

지향과 신체 자신감에 대한 이미지는 장신구 착용 

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체형 관리를 중시하 

는 이미지는 장신구 착용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여대생일수록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를 자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표 16> 신체 이미지와 장신구 착용과의 관계

"0.05, **%<0.01.

\ 신체 이미지 

장신구 착용 \
외모 지향 체형 관리 신체 자신감

귀걸이 0.18** 0.09 0.16*

목걸이 0.15* 0.03 0 23**

반지 0.12* 0.00 0.26**

4)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과의 관계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과는 어떠한 관련성 

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외모관리행동 경험 유무 

에 따른 장신구 착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표 

17〉과 같다.

성형수술 경험은 장신구 착용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어싱, 향수 사용, 헤어 염색 및 

화장 행동은 장신구 착용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어싱을 한 경우 귀 

걸이과 목걸이의 착용빈도가 높고, 향수를 사용하는 

여대생은 귀걸이, 목걸이 및 반지를 더 착용하고 있 

으며, 헤어 염색을 하는 여대생은 목걸이를 더 착용 

하고 있고, 색조화장을 하는 여대생은 귀걸이와 목 

걸이의 착용빈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인 여대생일수록 장신구 착 

용에도 관심이 많음을 보여 주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충북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 

〈표 17〉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과의 관계

장신구 착용

외모관리행동
귀걸이 목걸이 반지

성형수술

유 (n=39) 3.41(0.75) 3.23(0.84) 3.38(0.49)

무 (n=222) 3.59(0.68) 3.15(0.80) 3.41(0.49)

값 -1.49 0.55 -0.40

피어싱

유 (n=247) 3.64(0.61) 3.19(0.80) 3.42(0.49)

무 (町14) 2.07(0.26) 2.71(0.82) 3.21(0.42)

左값 9.56*** 2.15* 1.55

향수 사용

유 (E42) 3.69(0.55) 3.41(0.72) 3.50(0.50)

무(n=119) 3.40(0.80) 2.86(0.80) 3.31(0.46)

△값 3.46*** 5.86*** 3.13**

헤어 염색

유 (护194) 3.58(0.66) 3.25(0.79) 3.44(0.49)

무 (n=67) 3.49(0.78) 2.89(0.78) 3.32(0.47)

A 값 0.96 3.21*** 1.64

화장 행동

기초화장 (n=165) 3.47(0.76) 3.07(0.83) 3.38(0.48)

색조화장(I尸95) 3.70(0.54) 3.33(0.73) 3.46(0.50)

△값 -2.55** — 2.56** -1.18

abc: LSD 검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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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이미지, 외모관리행동 및 장신구 착용에 대해 

서 조사 분석하고, 이 변인들은 어떠한 관련성을 가 

지는지를 고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부분의 여대생은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였 

는데, 특히 체중과 하반신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형에 따른 신체 만족 

도는 차이를 보여 비만체형의 불만족 정도가 가장 

컸으나, 수척체형도 체중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였다.

둘째, 여대생이 추구하는 신체 이미지는 외모 지 

향, 체형 관리, 신체 자신감의 3요인으로 분류되었는 

데,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 

한, 신체 이미지는 체형에 따른 차이가 있어 비만체 

형의 여대생이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셋째, 외모관리행동으로 가장 많이 시도한 것은 

귀 피어싱과 헤어 염색이었으며, 귀걸이, 목걸이, 반 

지, 헤어핀, 브롯찌 등의 장신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의 순서로 착용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신체 이미지 하위 

변인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외모와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대생은 신체 만족도가 

낮았으며,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우 신체 만 

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중요시하는 신체 이미지와 성형수술, 향 

수 사용, 헤어 염색, 화장 등의 외모관리행동은 관련 

성이 있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신체 자신감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신체 이미지와 장신구 착용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신체에 대 

한 자신감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귀걸이, 목걸이, 반 

지 등의 장신구를 자주 착용하고 있었다.

일곱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인 경우 장신 

구 착용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대한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해 보면, 조사 

대상인 충북지역 여대생의 체형은 보통체형과 수척 

체형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른체형을 주구하 

고 있었으므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체형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여대생들은 귀 피 

어싱을 대부분 경험하였고, 장신구 중 귀걸이 소유 

량이 가장 많았으므로 관련업체에서는 여대생들의 

감성을 파악한 귀걸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본 집단이 충청북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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